
안규철, '2012 광주 비엔날레' 출품작 교보문고에 전시

November 19, 2019  l  김승일기자

[서울=뉴시스]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예술이란 인간에게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설치영상작가 안규철과 조각가 전명은의 조합이 독특한 2인전이 교보문고 광화문점 교보아트스

페이스에서 19일 개막했다.

'머무르지 않는 사람의 노래'를 타이틀로 두 작가 모두 부재(不在)하는 대상을 향해 역설적으로 생

(生)의 감각을 느끼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지금은 사라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서사적 상상력’을 지향하는

전시다.

page 1 of 3

교보아트스페이스에서 조각가 전명은과 2인전

[서울=뉴시스]안규철 '머무르지 않는 사람의 노래'



설치와 영상 작품을 선보인 안규철 작가는 관객을 공동 창작자로 참여 시킨다. 구글에서 랜덤으

로 발견한 바다사진을 가로 5.46m 세로 2.16m 크기로 대형 출력했고, 그것을 종이에 한 번, 판넬

에 한 번 그렸다. 대형 종이 드로잉은 전시장에 걸고, 나머지 1점은 약 545 등분으로 나눠 전시장

내 테이블에 올려뒀다. 관객들은 그 테이블에 앉아 545등분 중 한 개의 판넬에 색을 칠하고, 판넬

위 수채 물감이 거의 마르면 벽에 걸린 종이 그림 위에 꼭 맞는 부분을 부착할 수 있다.

이 작품은 2012년 광주 비엔날레에 출품되었던 '그들이 떠난 곳에서-바다' 작품을 복기한 것이다.

안규철 작가는 “2012년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한 그림 '그들이 떠난 곳에서-바다'를 실제로 본 사

람은 몇 되지 않는다. 3호 크기 캔버스 200개를 이어 붙여서 그려진 이 바다 풍경화는 비엔날레

개막 20여일 전에 전시실에 잠시 설치되었다가 곧바로 철거되어 광주 시내 곳곳에 낱개로 버려졌

기 때문이다. 보름 뒤 지역신문에 분실공고를 내서 그림을 회수하려 했지만 전시개막일까지 돌아

온 것은 20여 점에 불과했다"면서 "사라져버린 그림을 수많은 참가자들의 손으로 복원하는 이번

작업이, 잊힌 기억을 되살리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2012년 '그들이 떠난 곳에서-바다' 작품 설치 영상도 함께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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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명은 '머무르지 않는 사람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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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가 전명은은 2016년과 2017년에 작업한 ‘누워 있는 조각가의 시간’ 시리즈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누워 있는 조각가의 시간 – 시계초 #2' 은 이번 전시를 위해 대형 크기로 출력되어 공중에

매달았다. 마치 살아있는 새가 날아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작가는 “최근 조각가에 관한 작업을 하면서, 감각의 끝이 닿는 곳에 있는 건 살아있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죽음의 편에 놓인 아버지. 그는 선반 위에 크고 작은 조각품들을 남겨 두고

갔다. 그런데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니, 이상하게 어떤 생명력이 손을 내미는 듯했다”고 말했다.

전시 기간 중에는 작가 강연도 열릴 예정이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료로 관람할수 있

다. 2020년 1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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